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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7.(수) 조간 배포 2023. 12. 26.(화) 09:00

[2023년 금융위원회 정책 돋보기④]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실적
- 12.22(금) 기준, 이용금액 2.3조원 달성 -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5.31일~) 이후 12.22일까지 이용금액이 

2.3조원을 달성하였다. 일평균 이용금액은 164.8억원이다.

* 12.22일 기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상환된 기존대출 총액 = 2조 3,237억 2,400만원

  12.22일 기준 103,462명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였으며,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절감된 이자 부담은 연간 기준 490억원* 수준이다. 

대출 금리는 평균 약 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금리를 

낮춤으로써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의 평균 신용점수 상승 폭은 약 

35점이다(KCB 기준).

* ∑개별 대출이동 건의 (신규대출 금액) X (금리하락 폭)
** 개별 대출이동 건의 대출금리 하락 폭을 신규대출 금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특히 제2금융권 차주의 이용 비율도 서비스 초기에 비해 높아졌으며, 

이러한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이동은 보다 많은 금융비용 절감과 개인 

신용도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대출이동중제2금융권차주의대출이동비중 : (6.1) 9.3%→ (11.10) 22.1%→ (12.22) 22.5%

  그간 각 금융회사는 대출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을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수*도 

초반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이후 주요 은행들은 

금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낮은 금리의 신규·대환 대출 상품 공급**을 

늘려 왔다.

* 각 플랫폼에 입점한 금융회사 수 : (6.20) 26개 → (11.10) 47개 → (12.22) 48개
** 금융회사의 금리 인하 사례 관련, 구체적인 예시는 11.12일 배포 보도참고자료 참고

  이러한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가계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보다 촉진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는 한편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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